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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은 전교주일이고, 오늘 미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복음화’는 뭐고 ‘전교’는 또 뭐죠? ‘복음화’와 ‘전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은 한 마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거죠. 이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의 승천까지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이상 주저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목격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왔고, 그리고는 눈 앞에서 하늘로 둥실 떠서 올라갑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실을 전해주러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때부터 세상 곳곳에, 세상 구석구석까지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전한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으라는 ‘신앙’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도 종교를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서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인들은 유다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다교는 유다인들이 믿는 종교죠. 유다인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 세상의 창조주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율법을 지키지않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고, 이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이것이 그들이 믿는 종교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다인이었죠. 예수님도 유다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종교를 알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하느님을 믿었던 유다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하거나 형편이 안되서 율법을 알고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공동체와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관념을 뒤집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데만 급급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종교행위만 하고, 스스로 잘난척, 스스로 똑똑한 척 행동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유다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하늘 나라는 열려 있고, 그들도 다 구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 가득한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예를 가장 잘 드러낸 이야기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던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제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제는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부족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 중에 사제가 선발되었었죠. 유다인들 중에서도 하느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가장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제와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 갑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데는 인색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느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또 이 사람의 곤란한 상황에 개입하기를 꺼려한 거죠. 그들은 하느님 사랑의 실천 보다는 자기 입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이런 위선적이고 잘못된 종교 행위를 예수님은 늘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믿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세상에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나중에 구원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참된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하느님이 나 같은 죄인들을 다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선교한답시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길거리에서 가두선교 한답시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유인물 나눠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 교회 오라고, 자기네 교회 선전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신자들이 많고, 교회 헌금이 많아서 교회가 아무리 운영이 잘 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교회일 뿐이지, 진정으로 복음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선교는 종교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믿으세요. 성당 오세요.” 하고 외치는 것은 선교 행위는 될 수 있어도, 참된 복음화는 아닌 거죠. 복음화는 내가 직접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느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고 성당을 나오게 되면 그것이 또한 참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하고, 아무리 아는 것 많고, 종교에 대해서 박식하고, 또 아무리 좋은 말로 기도 잘한다고 해도,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 없이 똑똑하기만 하고 잘나기만 한 사람이 많으면, 성당 갈라지기만 하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누구보다 사랑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괜히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신자로서의 사명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단순히 종교행위만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먼저 마음 속에 따뜻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45 4299 0827 Yo 108 21

gue 825403, on ous aama wams sw oz wea2 o,
A S NS A

2 0 0GE e AxgUG Jmac aow wukaLwa NG &
R S A e

EeERti s B

e
N

aa wwoue xe gea-san auzous

[r—

S8 g 52 828 Bt 20008 LA 2
SN IR AR IANECTS

P R LAt B A e,
R S R W R
R T B KRS IR W TSR TR
Su0us s3aLc.

wews Raganz aowe 428 ok AmomaL, Juw aowo oy
S BR BHA o R0 08, Ao BB BT B B

FEREEE T he by ey e e
RS 45 5 Dot uaaae Swuk 4y H0aD FIL




